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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글로벌 채권 

 

* <뉴욕 채권> 국채가격, 중국발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와 입찰 호조에 따른 

장기물 수요확인으로 상승 

 

* 국채가격, 전일 9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Fed 내 매파와 비둘기판 의견이 팽팽한 것이 다시 

확인된 가운데 중국발 세계 경기 둔화 우려로 상승 출발 

  중국발 악재는 아시아는 물론 뉴욕증시에도 영향을 끼쳤고, 금과 안전통화인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

는 등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 조성 

*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의 연내 한차례 금리인상 지지 발언에 국채가 오름폭이 소폭 줄기도 함 

* 국채가, 오후 들어 강한 수요가 국채입찰에서 확인된 여파로 오름폭을 더 높였다가 차익실현매도로 

오름폭을 다시 줄임 

  美 재무부, $120억 어치의 30년만기 국채 연 2.470%에 발행...입찰 수요 강도를 나타내는 응찰률, 

2.44배로 지난 7월 이후 최고치 (입찰 후 10년물 국채수익률 1.725%까지 하락) 

 

 

[미국] 

2y    0.83%  (-2.4bp) 

10y   1.74%  (-2.8bp) 

30y   2.48%  (-2.2bp) 

 

[기타 10Y물] 

영국       1.02%  (-1.9bp) 

독일       0.03%  (-2.9bp) 

프랑스     0.32%  (-3.4bp) 

이탈리아   1.37%  (-4.1bp) 

스페인     1.11%  (-1.7bp) 

그리스     8.24%  (+8.5bp) 

 

 

2.글로벌 증시 

 

* <뉴욕 마감>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우려와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망 

등으로 하락 

 

* 중국의 무역지표가 부진한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출발한 증시는 장중에 낙폭을 줄였으나 상승 전환

하지는 못해 

 

* 中 9월 달러화기준 수출 전년대비 10.0% 감소...6개월 연속 감소 & 예상치(-3.2%)보다 큰 폭 하락 

  - 달러 기준 수입은 전년대비 1.9% 감소해 전월치(+1.5%)와 예상치(+1.0%) 하회 

  - 무역흑자는 $419억으로 전월의 $520억5천만보다 감소 (예상치 $523억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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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- 中 해관총서 대변인 '中 무역,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...위안화 절하는 수출 기업에 유리하지

만 수입 기업에는 비용 상승 압력으로 작용' 

 

* 美 고용지표 호조 지속, 연내 금리인상 전망↑ 

  -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, 24만6000건을 기록해 예상치 25만4000건 하회 

    4주간 평균 청구건수, 전주대비 3500건 줄어든 24만9250건... 1973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 

 

 

* <유럽 마감> 중국 수출입 지표 악화에 하락 마감... 사흘째 하락 

  

 

* <상하이 마감> 中 9월 수출입 지표 부진에도 별다른 반응 없이 작은 변동폭으로 등락을 반복하는 

하다 강보합 마감 

 

 

* <도쿄 마감> 부진한 중국 수출 지표와 엔화 강세가 투자심리를 압박하여 하락 마감 

 

DOW30       18098.94  (-0.25%) 

NASDAQ       5213.33  (-0.49%) 

S&P500       2132.55  (-0.31%) 

NIKKEI225   16774.24  (-0.39%) 

SHANGHAI     3061.35  (+0.09%) 

FTSE100      6977.74  (-0.66%) 

DAX30       10414.07  (-1.04%) 

CAC40        4405.17  (-1.06%) 

 

 

3.글로벌 환시 

 

* 달러화, 중국발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엔화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를 강화하면서 그동안 상

승에 대한 차익실현 거래가 늘어나 엔화와 유로화에 하락 

 

유로/달러  1.1053   (+0.0046) 

유로/엔     114.61  (-0.06) 

달러/엔     103.67  (-0.54) 

달러/위안   6.7296  (+0.0038) 

파운드/달러   1.22513 (+0.00469) 

NDF         1130.10 / 1131.00원…5.65원 하락 

 

 

 

4.글로벌 상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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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<국제 유가> 미국 원유재고 증가에도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승... 디젤과 휘발유 재고 감

소도 유가 하락에 영향 

  - EIA, 지난 7일로 마감된 주간 원유재고가 490만배럴 증가했다고 밝혀 

    美 본토 48개주 원유 생산량, 하루 3만6천배럴 감소한 796만9천배럴 기록... 2014년 6월 이후 최저

치 

 

* <국제 금값> 중국의 수출 악화에 따른 전세계 성장률 둔화 우려로 안전자산 매수세가 일어 상승 

 

WTI       50.44    (+0.05%) 

COMEX금   1257.60  (+0.03%) 

 

 

 

5. 전일 국내 지표 

 

코스피   2015.44 (-0.90%) 

코스닥    663.09 (-1.02%) 

원/달러  1135.90 (+12.30) 

KTB       110.71 (+0.09) 

LKTB      131.80 (+0.48) 

 

 

 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 

 

* 국고채 금리, 이틀 연속 하락 마감. 한은 금통위가 만장일치로 금리를 4개월째 1.25%로 동결했지만 

내년에 예상되는 경기하방 위험을 가격에 반영. 

 

 

1y   1.3460%   (-1.30bp) 

3y   1.3230%   (-3.00bp) 

5y   1.3700%   (-4.60bp) 

10y   1.5430%   (-5.20bp) 

20y   1.5780%   (-4.70bp) 

30y   1.5870%   (-5.40bp) 

50y   1.5740%   (-5.10bp) 

CD   1.3400%   ( 0.00bp) 

 

 

 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 

 

1Y   -4.95bp   (+0.60bp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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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Y   -5.25bp   (-0.80bp) 

3Y   -3.30bp   ( 0.00bp) 

5Y   -5.00bp   (+1.10bp) 

10Y    -13.55bp   (+1.20bp) 

 

 

 

 

8. IRS/CRS 동향 

 

* IRS, 채권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장기물의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져 하락 마감. 금리인

하 기대가 사라져 단기물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폭이 작았음. 

* CRS, 달러-원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하락 

 

 

*IRS 금리 

 

1Y   1.3025%   (-1.00bp) 

2Y   1.2825%   (-2.50bp) 

3Y   1.2900%   (-3.00bp) 

5Y   1.3200%   (-3.50bp) 

7Y   1.3475%   (-4.00bp) 

10Y   1.4075%   (-4.00bp) 

       

1*2Y   -2.00   (-1.50bp) 

2*3Y   0.75   (-0.50bp) 

2*5Y   3.75   (-1.00bp) 

3*5Y   3.00   (-0.50bp) 

5*7Y   2.75   (-0.50bp) 

5*10Y   8.75   (-0.50bp) 

 

 

*CRS 금리 

 

1Y   1.1600%   (-1.50bp) 

2Y   1.0050%   (-3.00bp) 

3Y   0.9450%   (-4.00bp) 

5Y   0.8950%   (-4.00bp) 

7Y   0.8200%   (-4.00bp) 

10Y   0.8000%   (-4.00bp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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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 주요뉴스 

 

[해외] 

 

*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, 연내 한차례 금리 인상 지지  

  - '올해 하반기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... 기업 투자는 약한 상황이지만 임금 상승 압력은 시작

되고 있다' 진단 

 

* 美 9월 수입물가, 유가 강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

  - 전월대비 0.1% 상승으로 조사치 0.2% 상승 소폭 하회 

  - 전년대비 -1.1%...연율 기준으로 2014년 8월 이후 최저 하락률을 보였으며 이는 물가 상승압력이 

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 

 

* 13일 인민은행,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일 대비 0.06% 절하한 6.7296위안으로 고시...2010년 9월 이후 

최고치 

  - 지난달 28일부터 7거래일 연속 절하 고시 (7거래일간 절하율 0.97%) 

 

* 전문가 80%,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예상 <WSJ 설문> 

  - 설문에 참여한 59명의 이코노미스트 중 81.4%가 연준이 12월 13~14일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

를 올릴 것으로 전망   

  - 12월 금리 인상 전망 비율은 지난달 73.8% 대비 높아졌으며  2명의 이코노미스트는 11월에 기준

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예상 

 

 

 

 

[국내] 

 

* 금통위 '가계부채 증가세,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점검'(상보) 

 

* 한은 "내년 성장률 전망 2.8%로↓…올해 물가전망 또 하향조정…갤노트7 충격 반영안돼" 

- 소비자물가 상승률 올해 1.0%로 하향, 내년에는 물가목표 근접 

 

* 이주열 "삼성전자 영향 일부 고려…금리정책 신중해야" 

 

* 한은, 내년 수출 상당폭 회복…교역국수입증가율 3.9% 

 

 

 

 

**금일 예정 지표**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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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연설] 

[재닛 옐런 연준 의장 연설] 

[마크 카니 BOE 총재 연설] 

 

미국-9월 PPI(MoM) (예상:0.2%, 이전:0.0%) 

    -9월 근원 PPI(MoM) (예상:0.1%, 이전:0.1%) 

    -9월 소매판매(MoM) (예상:0.6%, 이전:-0.3%) 

    -9월 근원 소매판매(MoM) (예상:0.4%, 이전:-0.1%) 

    -8월 기업재고(MoM) (예상:0.1%, 이전:0.0%) 

    -10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(예상:92.0, 이전:91.2) 

중국-9월 CPI(YoY) (예상:1.6%, 이전:1.3%) 

    -9월 PPI(YoY) (예상:-0.3%, 이전:-0.8%) 

유로존-8월 무역수지 (예상:15.3B, 이전:25.3B) 

한국-9월 수입물가지수(YoY) (이전:-8.5%) 

    -9월 수출물가지수(YoY) (이전:-9.7%) 

 


